
시편 제8편

신성근 신부
제8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암송하던 시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찬양하는 ‘찬양시  
   편’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화답송’으로 노래한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 노래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다. 그러면서 자연
과 사람을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찾는다. 

1. [지휘자에게. 기팃에1) 맞추어. 시편. 다윗]

2. 주 저희의 주님,2)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나타난 주님의 존엄함을 노래한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     
   셨듯이, 모든 만물 속에는 선하신 하느님의 숨결이 스며있다(창세 1 장 참조).

3.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3).

   1) ‘적들’은 곧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들로 인간적인 힘을 자랑하는 거만한  
      자들이며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기와 젖먹이들’은 약하지     
      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을 말한다.
   2) 겸손한 자들이 진정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한다.
 * 지혜 10,21 : 지혜가 말못하는 이들의 입을 열어주고 아기들의 혀가 똑똑히 말하  
                게 해 준 것입니다(병행 : 마태 11, 25 참조).

4.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1)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에서 본 하늘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를 본다.

1) 81편과 84편의 머리글에도 나오는 낱말로 뜻이 분명하지 않다. 고대 번역본들은 갓이라는 도시에서 
유래하는 악기, 또는 포도 수확 때나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부르던 노랫가락으로 이해한다(주석 성경 
‘시편’, 66쪽, 각주 2)

2) 본디 “야훼 저희의 아도나이”로서 “저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옮기기도 한다(각주 3).
3)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당신께서는 찬미를 준비하셨습니다.” 또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준비

하셨습니다.”로 옳기고 있다(67쪽, 각주 7 참조).



   2) 손가락의 작품이라는 것은 곧 하느님의 위대한 창조를 비유한 표현이다.
5.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1)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의 존재는 미약하게 그지없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에 감탄하며 하  
      느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2) 사람이 하느님 창조의 꽃이다.
 * 욥 7,17-18 :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  
                까?

6.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1) 신들 곧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  
      도 높은 지위에 두셨다.
   2) ‘영광과 존귀의 관’은 왕의 표식이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음을 노래한 것이다(창세 1,26-27 참조).
 * 지혜 2,23 :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  
               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병행 ; 집회 17, 1-4 참조).

7.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8.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9.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 창세 1,28 :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  
               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10.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다윗은 처음에 시작했던(2 절) 말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본 시를 마무리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중에 사람을 그 으뜸으로 하셨다. 그리
고 사람에게 당신의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다. 하느님의 위임을 받은 우리 사
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할 책무가 있다. 끝.


